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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 운영

 -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통해 접수
 - 직접이행의무 위반 및 브로커 개입 행위 근절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조달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의 목적은 사업자등록만 등록하고 낙찰된 후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일부 수수료만 챙기는 공급능력이 없는 업체들을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다.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고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상대자와, 낙찰 후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의

계약을 교사하는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불공정행위 등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는 조달청(홈페이지-국민참여-조달기업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및 나라장터(홈페이지-조달기업 등 불공정행위신고센

터) 누리집 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고, 계약

이행 완료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계약 건의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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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불공정행위를 한 계약상대자와 브로커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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